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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이란이 핵합의 복원 협상을 두고 신경전 중이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이란에 

핵합의 우선 복귀를,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미국에 제재 우선 해제를 

요구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2018 년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버락 오바마 정부 주도로 주요 

6개국 및 유럽연합과 이란이 체결한 2015 년 핵합의를 깨뜨리고 이란 제재를 부활하자 이란도 

핵합의 이행을 파기하고 우라늄 농축 재개를 선언했다. 조 바이든 정부는 이란 핵합의 복원을 

중동정책의 핵심으로 삼고 있다. 

 

미 민주당 정부와 이란 온건파 모두에 핵합의 복원은 절실하다. 2020년 12월 바이든 당선인은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중동 안정을 위한 최선의 길은 이란 핵합의라고 강조했다. 새 정부 

외교안보 라인도 2015 년 핵합의 주역 블링컨 국무장관과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꾸렸다. 올 1 월 미국평화연구소 회의에서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은 

핵합의 복원을 바이든 정부 외교의 중대한 우선순위라고 밝혔다. 

 

이란 온건파는 핵합의 복원이 실패하면 국내 정치 생명이 끝날 수 있다. 트럼프 정부가 대이란 

최대 압박 정책을 벌이자 이란 강경파는 핵합의에 서명한 온건파를 공격해 코너로 몰았다. 

강경파는 반미 이슬람혁명 수출을 위해 핵개발도 고려하지만 온건파는 핵포기와 이란의 

정상국가화를 추구한다. 트럼프 정책의 여파로 2020 년 2 월 총선에서 강경파는 230 석, 

온건파는 20 석을 얻었다. 

 

2015 년에도 미 민주당 정부와 이란 온건파에 핵합의는 절실했다. 당시 오바마 정부는 

이라크전 참전에 따른 여론 악화, 셰일 에너지 개발로 인한 중동 의존도 하락, 중국 견제를 

위한 아시아 중시정책 부상으로 ̀ 중동 떠나기`를 준비했다. 떠나기 전 오바마 정부는 핵합의를 



 

 

성사시켜 이란 온건파에 힘을 실어주면 강경파 견제와 나아가 역내 수니·시아파 힘의 

균형까지 이뤄낼 것이라 계산했다. 핵합의는 강경파의 핵무기 1 기 제조에 필요한 

브레이크아웃기간을 최소 10 년간 1 년 이상으로 연장했다. 게다가 국제연합전선의 극단주의 

테러조직 ISIS 격퇴전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미국은 이란 도움이 필요했다. 시아파를 

주적으로 삼는 ISIS 는 이란에도 위협이었다. 핵합의를 둘러싼 화해 무드 속 미국과 이란은 

공동의 적 ISIS 를 상대로 함께 싸웠다. 

 

2015 년 핵합의는 이란 온건파에 강경파 주도 정국 속 오랜 고립에서 벗어날 기회였다. 

강경파의 핵개발 의혹에 2011 년 국제사회의 이란 제재가 본격화됐다. 이에 중산층과 젊은 

유권자의 불만이 폭발하면서 2013 년 대선에서 온건파 하산 로하니 후보가 극적으로 당선됐다. 

국내 여론의 압박 앞에 최고종교지도자는 온건파의 핵합의 추진을 허락했다. 로하니 대통령과 

자리프 외무장관은 강경파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핵감축을 받아들이고 제재 해제를 

이뤘다. 

 

미 민주당 정부와 이란 온건파의 핵합의 진정성은 여전해 보인다. 하지만 6 년여 세월은 다른 

변화를 가져왔다. 가장 달라진 건 이란 강경파의 막강해진 파워다. 최고종교지도자의 군조직 

혁명수비대는 시리아 내전 개입을 발판으로 레바논 헤즈볼라, 이라크·시리아 친이란 민병대, 

예멘 후티반군, 가자지구 하마스 등 꼭두각시 조직을 집중 지원하며 지역 헤게모니를 다졌다. 

신형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탑재 잠수함도 공개했다. 역내 반대도 커졌다. 2015 년 핵합의 

과정에서 배제됐던 수니파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는 인접국의 협상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 이란 핵무장을 우려하는 이스라엘은 핵과학자 암살, 핵시설 파괴의 비밀작전 

지속을 공언하고 있다. 올 6 월 이란 대선이 실시된다. 바이든 정부가 절실히 원하는 2021 년 

핵합의 복원엔 이란 온건파 정부가 필요하다. 이는 절반에 못 미치는 가능성이지만 2013 년 

온건파 대통령 당선의 기적이 다시 일어날지 지켜봐야 한다. 

 

* 본 글은 03 월 17 일자 매일경제에 기고한 글이며, 아산정책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닙니다. 

 


